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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21일, 윤영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소위회의(2025. 11. 20.)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소위회의(2025. 11. 24.)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소위회의(2025. 11. 25.)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소위회의(2025. 11. 26.)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소위회의(2025. 11. 30.)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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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5. 11. 30.)

상정, 찬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윤영석의원)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사업체 수 중 수도권 사업

체 수는 291만 7,926개로 수도권 사업체 비율은 전체의 46.8%를 차지

하였음. 특히, 부산상공회의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대

기업 중 무려 749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쏠려 있

음. 매출 순위 100위 내에도 서울 소재 기업이 78개사에 달하는 등 기

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 또한, 한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

의 지역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신입 혹은 경력 3년 이하 직원을

채용하는 약 6만개의 기업 중 소재지가 서울인 곳은 2만7천164개로

약 45.4%에 달하고 이어 경기도와 인천이 1만6천372개, 3천635개로 각

각 27.4%와 6.1%를 차지하여 전체 채용공고 중 서울과 경기, 인천이

78.9%에 달함. 반면, 부산ㆍ충남ㆍ대전ㆍ경남ㆍ대구ㆍ충북 등의 비수

도권 지역은 전체의 약 1.7%에서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대한상공

회의소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

면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 대상의 50.

5%가 ‘인력 확보’를 꼽기도 했음.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역의 채용 여

건의 악화는 제조업 등 지역 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방 중견ㆍ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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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채용 여력 저하로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 여건을 지원할 필

요성이 큼. 현재 2025년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에서는 고

용을 늘린 기업 및 청년, 가족 돌봄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일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기업 규모별로 실시하고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

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안 제29조의8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동 개정안 등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 4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